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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대학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대체자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공급체계와 시각장애대학생들의 대체자료 이용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 방안으로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강화, 2)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ttention to higher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as been increased. But, 

there is no concern for successful university life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ystematic learning-support systems for enhancing the rights of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accessing and using library material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es of alternative material system for those with visual 

impairment and us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Korea were analyzed. 

This study concluded with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constructing the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the alternative materials for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1)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brar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unction; 2) empowerment of service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through strengthening network; 3) technic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for copyright protection.

키워드: 시각장애대학생, 학습지원시스템, 대체자료, 대학교재, 정보접근권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Learning-Support Systems, 

Materials in Alternative Format, College Textbook, Right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

**
***

본 연구는 2014년 교육부 위탁연구과제 “시각장애학생 고등교육 종합지원 설계방안 연구: 세부과제2-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silla.ac.kr) (제1저자)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전담교수(eykang@sill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1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5-30,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4.005]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

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

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수가 

217명이었던 것이 2014년 834명으로 18년 동

안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이처럼 장애인 고등교육의 기회가 양적

으로 확대됨과 더불어 이들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등교육활

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였다. 뺷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뺸(법률 제12127호)과 뺷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뺸(법률 제12365호) 등

이 그것이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2005년

부터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1)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

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368개 대학 중 각 

57.36%, 55.2%, 44.8%에 해당하는 대학이 3개 

모든 영역에서 ‘개선요망’ 수준으로 평가되어 

절반 이상의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 2015). 이러한 평가 결과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지면을 통해 제기

되고 있는 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이용을 둘러

싼 주장과 논의를 종합해보면, 장애대학생의 교

육이나 학습을 위한 대체자료의 지원체제가 체

계적이지 못하며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

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장

애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영역 중 대체

자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출발

점이며,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기회의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료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학습환경이 구축되어야만 

대학생활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전문직 진출과 고용확대와 함께 나

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관련 기관의 대체자료 제작․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이용현황

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자료 

제작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국내 

대체자료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

 1) 평가는 크게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교수․학습’ 영역은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 학습지원, 평가지원, 장학

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2) 2007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학술저널인 뺷공익과 인권뺸, 2013년 국민일보와 2015년 동아일보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학습에 필수적인 대학교재의 제작지원 등 대체자료 지원체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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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체자료 

지원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

였다. 이 연구에서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는 

‘인쇄된 대학교재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

각장애대학생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변환된 자료’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과 공급 현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체자료 제작에 

기여도가 높은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복지

관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

였다. 인터뷰는 2014년 2월 14일 한국점자도서

관과 하상장애인복지관, 2월 21일 실로암시각

장애인복지관 대체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마다 1시간 30분 가량 실시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시각장애대학생(1~3급)이 3명 이상 재

학하는 대학 31개교를 대상으로 간략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대체자료 이용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서 시각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호하는 대체자료의 유형, 수업교

재 신청경로와 각 기관이 제공하는 대체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업교재 확보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뺷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뺸(보건복지부령 제343호) 제2조 및 별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된 장애등급 판

정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분류되지만, 이 연

구에서는 1~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3) 실제로 4~6

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묵자자료를 

확대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자료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법적 실명(legal 

blindness)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

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시각적 조건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실명의 기준은 1935년 미

국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미국 의학회의 자문

을 근거로 채택한 것이며, 오늘날까지 사회복

지와 장애인재활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법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영일 2010).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교정시력이 0.1 이상인 시각장

애인들에게는 대체자료가 중요한 의미가 없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시각장

애대학생은 1,287명이다(대학원생 176명 포함)

(교육부 2013). 1~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대

학생 수는 647명으로 이들은 총 137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대학 중 재

학생이 3명 이상인 대학 48개교를 재추출하였

다. 현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

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경우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된 시각장애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5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때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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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으로 연구에 활용할 데이

터가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48개교 중 원격대학이나 사이버대학

(10개교 233명)을 제외한 다음, 총 38개 대학

에 재학 중인 300명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

다.4) 하지만, 설문조사 의뢰를 통해 A대학 장

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이유

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총 37개 대학의 

296명을 일차적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아

울러,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회

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전술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개 

대학의 시각장애대학생 11명으로부터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최종 모집단은 

44개 대학의 시각장애대학생 307명이며, 이들

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에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 서비

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면서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

된 연구와 장애인 대체자료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등 2개의 영역에서 대표적인 연구를 정리

해보았다.

대학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윤희

윤(2013)은 대구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대학

생의 도서관 시설․공간 서비스 및 직간접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의 이유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

안하였다. 정재영과 정혜미(2009, 2010) 역시 

장애대학생의 정보이용과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며 대학도서관 장애인서

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박종배

(2013)는 대학도서관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서비스요인을 규

명하여, 장애인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대체자료 개발, 물리적 접근성, 서

비스 프로그램 및 홍보, 웹 접근성, 인적자원 양

성, 장애인 서비스 기획, 유관기관과 협력 등 8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

지면서 장애인서비스 영역 중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접근과 대체자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가 수행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김영

일(2009)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도서관자

료 접근․이용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

방안을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 대체자료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국립장애

인도서관지원센터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시각

장애인도서관의 연계 강화와 기능 분담 등으로 

제안하였다. 윤희윤(2010)은 미국, 캐나다, 영

국,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

 4) 300명은 2013년 통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2014년 현재 대학생 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2014년 현재 재학생 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재학생수가 정확하지 않아 2013년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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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정책을 그 주체와 역

할, 재정과 지원, 생산과 배포 시스템 등을 중심 

축으로 설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처

럼 도서관 중심의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 이

외, 대체자료 제작 현황과 이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배수운(2011)은 점자도서관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체자료 제작 현황을 분석

하고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을 제언하였으며, 오영욱(2013)도 국내 점자도

서관의 서비스 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

설, 장비, 자료,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대체자료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정보복지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

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대체자료에 대한 연

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

애대학생의 학습활동과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교재의 대체자료화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지원체계의 현황

2.1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

관지원센터로 출범하여, 이후 2012년 그 기능을 

확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여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뺷도

서관법뺸(법률 제11310호) 제45조 2항 3,4호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과 관련

된 정책의 수립, 대체자료의 수집과 제작, 타 도

서관의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 지원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

료 제작을 위해 동법 제 20조 제2항에 근거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형태의 자료를 납본 받을 

수 있고, 이 원본파일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방식인 대체자료로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납본 

받은 디지털파일을 이용해 대체자료를 제작하

고 있다. 하지만, 동법에 디지털파일에 대한 출

판사의 의무적 납본을 명시하는 규정이 제시되

어 있지 않아 실제 납본율은 낮은 편이다.5) 디

지털파일의 납본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판사의 

디지털납본 의무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점에 

더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불

법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국립

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11).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의 제작

을 ‘장서개발용’과 ‘이용자맞춤형’방식으로 나누

어 실시하고 있다. ‘장서개발용’은 국립장애인도

서관이 출판사로부터 납본 받은 파일을 이용하

여 제작하는 방식이며, ‘이용자맞춤형’은 이용자

가 신청한 자료 혹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

서관 등의 기관이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관

에서 제작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제

작 의뢰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맞

춤형’은 주로 컴퓨터 서적이거나 한자, 수식, 기

호, 도표, 외국어가 포함되어 제작의 난이도가 

높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료는 대

 5)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의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11년 33%, 2012년 16%, 2013년 41%로 나타

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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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위탁제작기관으로 선정된 제작기관에 제

작 의뢰한다.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악보, 전자

점자자료 등 3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제작을 의

뢰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2003년부터 구축한 대

체자료는 PDF 4,306건, VBF 838건, 점자파일 

660건, 데이지자료 9,184건, 점자악보 2,040건, 

점자도서 237책, 화면해설영상물 223건, 수화

영상도서 1,031책, 자막삽입도서 441책 등 총 

18,960건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이 

중 2013년 한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구축한 시

각장애인용 대체자료는 6,248건이며, 대학교재

는 173건으로 전체 자료의 2.8%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대학교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국립장애인도서관

은 국내 모든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보접근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전담서비

스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대학생의 자료제작 신청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수업지원을 위해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대

체자료 제작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속

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자료제공의 적시성’

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 및 전국 409개 대학교

에 시각장애대학(원)생의 수강과목 조기 확정 

및 대체자료 제작신청을 사전에 요청, 학기 시

작과 동시에 시각장애대학(원)생들이 대체자

료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독서신

문 2015).6)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국가대체자료공유시

스템(DREAM: Direct Rapid Easy Accessible 

Material service) 운영을 통해 전국 19개 장애

인도서관과 803개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대체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

다. 일반 묵자자료의 경우 riss나 KOLIS-NET 

등 종합목록이 구축되어 서비스의 효율화를 꾀

하고 있지만, 대체자료의 경우 제작과 제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목록의 구축

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대체자료공유

시스템을 통해 대체자료 제작목록의 공동활용

체제가 구축되면 그간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

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분산되어 있던 대체자

료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더해 이용자들의 자료검색과 입수과정 역시 용

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대체자료공

유시스템 협력기관이 공공도서관과 일부 시각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에 제한되어 

있어 미협력기관에서 제작한 대체자료는 종합

목록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시각장애

대학생 수업교재의 제작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나 대학생 개별적 차원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많

기 때문에, 종합목록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

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가 많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6) 다만 이 시기는 강의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아 교재나 참고문헌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현실적으로는 자료제작의 적시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대부분 대학에서는 1학기 강의는 2월 초, 2학

기 강의는 8월 초에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학기 수업자료는 2월까지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고 3월부터 제작을 시작하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야 자료가 제공된다. 2학기 수업자료 역시 8월까지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고 9월부터 제작을 시작하면 10월 혹은 12월에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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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현재 국내에는 189개의 장애인복지관과 39개

의 점자도서관이 있으며, 대체자료 제작을 시작

한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들 기관을 중심으

로 한 민간기관이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몇몇 기관은 조직 내 

별도의 대체자료 제작 담당부서를 운영할 정도

로 기관 내 대체자료 제작업무가 차지하는 비

중이 큰 편이며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다. 환언하면, 국내에서는 이들 기관이 

대체자료 출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대체

자료 제작을 ‘자료출판 하상점자’, ‘하상점자도

서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등 3개의 부서

에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자료출판 하상점자’

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위탁하는 대체자료 

제작을, ‘하상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학습지

원센터’는 각각 교양자료와 초․중․고․대학

생용 점자자료를 제작하며 시각장애인이 개별적

으로 신청하는 자료도 제작하고 있다.

현재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대체

자료 제작 담당자들이 대체자료 제작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실시하

여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대체자료 서

지정보 입력을 위한 표준포맷이 없고 종합목록

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기관마다 서지정보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지정보 

입력을 위한 표준포맷 부재의 문제에 더해 대

체자료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역사가 

문헌정보학적 배경 지식이나 사서자격증을 가

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

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점역사에게는 문헌

정보학적 배경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지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이 구축하는 DB의 질적 수준유지가 매우 어렵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도

서관 디브러리를 통해 자료의 서지사항을 참고

하기도 하지만, 대체자료는 묵자자료와 성격이 

상이하여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자료화에 필요한 

묵자자료의 디지털파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판사는 저작물에 대한 

파일 납본 규정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저작물의 불법 유출 방지 등 저작권을 보호한

다는 명목 하에 디지털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출판사로부터 원본 파일을 제공받

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은 일반자료에 비해 대학교재의 경우 더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로부터 디

지털파일을 받지 못하면 실물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디지털파일로 만들거나 스캔작업을 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디

지털파일이 있을 경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이

며, 제작되는 자료의 질적 수준7) 유지도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제작의 신속성 

미확보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디지털파일 납

본이 저조한 현실은 대체자료 제작 지연의 중

 7) 자료에 숫자나 기호 등 특수 문자나 그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작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가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 대체자료의 질적 수준은 ‘대체자료로 제작된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 혹은 누락된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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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

대학생의 자료제작 의뢰에서 제공까지 소요되

는 시간은 평균 2~3개월이지만, 디지털파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대학생에게 매 학기 필

요한 교재의 제작지연으로 연결되어 원활한 학

업수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자료 제작을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대학생이 신청

한 교재 1권에 대해 제작 작업을 완료하여 제공

하지 않고 분리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단위로 나누어 자료를 제

공하기도 하고, 장(Chapter) 별로 나누어 자료

가 제작되는 대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수업

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시간을 고려하여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자료에 한해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

재에 대한 종합목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2.3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1995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

형 제도 시행으로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대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 뺷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뺸
(법률 제12127호)과 뺷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뺸(법률 제12365호)이 제정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대학은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

원센터나 그에 상응하는 기구를 두어 장애대학

생을 위한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담당직원의 자

격이나 수 등에 관련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

에 대학의 규모나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현황

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

기 위해서는 각 영역 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따라 운영방

법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의 몫이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사렛대학교의 경우, 2012년 재활복지

분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학생 복

지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자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학생이 요구하는 자료의 

90% 이상을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10%에 해당하는 악보, 수학, 컴퓨터 분야의 자

료는 대체자료화 과정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

여 제작한다. 대체자료 제작지연의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학 중에는 주교재를 중심으로 우선 제

작하고 부교재는 차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하

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해 교재를 

전권 작업하기 보다는 장이나 절단위로 분리하

거나 주단위로 분리하여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

다. 제작된 자료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카페를 통

해서만 이용가능하며, 제작된 자료의 제공과 동

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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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11개 대학과 ‘대학점자

자료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대체자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협약 대학 요청자료에 

대해서 기구축 자료는 바로 발송하고 미구축 자

료는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타 대학을 대상으로 

대체자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모범 사례 이외 국내 대학 장애

학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해보았다. 우

선 대체자료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정책 보유 현

황을 조사한 결과, 9개교(29.0%)가 정책을 가

지고 있으며 21개교(67.7%)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비스정책의 내용은 대체로 ‘장

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료제작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장애학생지원센터

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사렛대학교, 대

구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등 3개교(9.7%)는 

센터 내 8명 이상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

었다. 4~5명은 5개교(16.2%), 2~3명은 14개

교(45.2%)였으며 1명이 근무하는 곳도 7개교

(22.6%)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전

담인력이 있는 곳은 31개관 중 13개관(41.9%)

으로,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는 대체자료 제작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도우미 지원 사업8)을 통

해 대체자료 제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

다. 이러한 업무구조는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

이 대체자료 제작인력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

육의 부족,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 등의 문

제와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책자 제작비용,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체계

적인 교육 등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장애

학생지원센터 담당자 A,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회원가입 등의 절

차가 너무 복잡하고 의뢰교재도 늦게 되어 학기

가 끝날 때 즈음 받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교재제

작을 도와주고 싶지만 전문인력이 없다.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B,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현재는 제작된 대체자료에 대한 공유가 힘든 실

정이다. 현재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정보 및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하는 허브 기관을 두어, 그 기관에서 대체자료를 

관리하여 공급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C, 설문조사지

에서 발췌).

 8) 일반적으로 장애학생도우미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교육 지원 전문 도우미’로 구분하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가 많고 지원요청이 다양한 경우는 세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학생의 

점자교재 또는 디지털 교재 제작을 위해 타이핑 작업을 지원하는 ‘교재제작 도우미’를 둘 수 있다(국립특수교육

원 2012).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가 자료입력 도우미로 활동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장애학생도우미의 자료제작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작되는 

자료의 질적인 측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장애학생도우미가 제작한 자료는 장애학생이 개인적으로 소유하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제작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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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법

적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재학생수(시각

장애대학생)에 따라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

터 운영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장애대학생에게 

대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 

여부를 질문한 결과, 타 기관으로부터 대체자

료를 제공받는 학교가 13개교(41.9%)인 반면, 

타 기관에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는 2개교

(6.5%)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협력이라기 보다

는 자원이 풍부한 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정보

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

력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16개교(51.6%)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러한 운영의 편차는 2014

년 이루어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체 368개 대학 중 22개 

대학(6.0%)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 

39개교(10.6%), 보통 107개교(29.1%), 개선

요망 200개교(54.3%) 등으로 절반 이상의 대

학이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이외 대체자료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과 대체

자료의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

려웠다. 다만 개방형 질문에 기재된 내용을 토

대로 정리해보면, 대체자료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체자료 제작 도우미를 지원하는 형태

로 운영되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제작되는 

자료의 소유권은 장애대학생이 가지므로 자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황파악의 어

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보인다. 

  3.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이용현황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자료 이용

현황과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한 시각장애대학생 

307명 중 응답자는 총 195명이었으며 회수율은 

63.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9개의 설문지

는 응답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186개의 설문지만 분석하였다. 특히,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와 대

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타 기관에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대학과 분리하여 두 

집단 간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3.1 일반현황

응답자의 학년분포와 성별분포를 살펴본 결

과, 학년분포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

으나 성별분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았다(<표 1> 참조).

구분
학년 성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응답 남 여 무응답

학생수(명) 46 42 46 51 1 113 72 1 186

비중(%) 24.7 22.6 24.7 27.4 0.5 60.8 38.7 0.5 100.0

<표 1> 시각장애대학생의 학년별․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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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 장애급수

합계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술 1급 2급 3급 무응답

학생수(명) 161 14 11 133 22 17 11 186

비중(%) 86.6 7.5 5.9 71.5 11.8 9.1 5.9 100.0

<표 2> 시각장애대학생의 전공별 분포

응답자의 학년 분포와 성별 분포에 더해 전

공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결과, 자연․공학 계

열과 예술 계열에 비해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참조).

응답자의 시각장애 급수를 살펴본 결과, 1급

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33명(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2급은 22명(11.8%), 3급은 17명(9.1%)

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들의 장애정도

를 살펴본 결과, 전맹과 약시가 각 90명(48.4%)

과 92명(49.5%)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

었다. 

3.2 선호하는 대체자료의 유형

시각장애대학생이 수업이나 학습 등에 필요

한 대체자료의 유형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텍스트 전자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

조). 텍스트 전자자료는 검색과 편집이 자유롭

고, 점역용 파일과 MP3 파일로 변환이 쉽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텍스트 전

자자료는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위험도가 높

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나 요구정도

에 비해 제작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

은 것이 현실이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합계9)

점자자료 18 17 18 106

묵․점자 혼용자료 6 1 1 21

점자라벨자료 2 1 4 12

텍스트 전자자료 107 26 5 378

전자점자자료 5 37 20 109

디지털음성자료(DAISY) 4 33 25 103

녹음자료(CD, Tape) 8 13 27 77

화면해설영상물 2 8 20 42

큰 활자자료 25 18 10 121

점자음성변환용코드 0 3 8 14

<표 3> 시각장애대학생이 선호하는 대체자료의 유형

 9)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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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체자료 제작 신청경로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의 제작 신청경로

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내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장애인복

지관 이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 점자도서관 

이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해결

하는 경우 주로 친구나 선배를 통해 자료를 구

하거나 장애학생도우미를 통해 지원받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는 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공식적인 정

보유통경로보다 비공식적인 정보유통경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표 4>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는 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다. 최근 국립장애인도서

관이 대체자료 제작과 서비스의 책임운영기관

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장애대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은 아니며, 결과 시각장애대학생 수업

교재 제작의 책임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

한 대체자료 관리체계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인용문에서

와 같이 대체자료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대체자료 창구의 일원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다. 자료제작 기관의 지향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서 제작기

관은 중복 자료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도 자료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언제나 학기 초에 

새로운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료 신청양은 많고, 

제작기관은 시간과 인력난에 어려워한다. 이 피

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돌아와, 수업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자료를 받거나 1인당 자료제작 

권수에 제한을 받게 되어 대체자료화하지 못한 

나머지 과목의 학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

려가 많다. 제작 창구의 일원화 혹은 기관마다 

보유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시각장애대학생 A,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시각장애대학생들이 수업교재를 신청하는 경

로를 학교 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나

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의 경우 1명의 응답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가중치합계10)

장애학생지원센터 93 29 11 8 1 631

국립장애인도서관 9 37 25 12 7 299

장애인복지관 27 22 26 12 5 330

점자도서관 5 9 15 18 20 162

개인적으로 해결 43 35 12 9 18 427

<표 4> 시각장애대학생의 수업교재 신청경로 

10)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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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가중치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50 1 0 0 0 254

국립장애인도서관 0 17 4 3 1 87

장애인복지관 0 5 11 5 1 64

점자도서관 0 1 6 7 3 39

개인적으로 해결 3 12 5 2 8 90

<표 5> 시각장애대학생의 수업교재 신청경로: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가중치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43 28 11 8 1 377

국립장애인도서관 9 20 21 9 6 212

장애인복지관 27 17 15 7 4 266

점자도서관 5 8 9 11 17 123

개인적으로 해결 40 23 7 7 10 247

<표 6> 시각장애대학생의 수업교재 신청경로: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제외

외 모두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1순위로 꼽아 

이용빈도가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이 

특징적이었다(<표 5>, <표 6> 참조).

그룹 간 차이는 있지만 시각장애대학생들은 

대체로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수업교

재를 제공받는 빈도가 높다는 점과 최근 장애

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들이 수업교재의 제작과 확보를 위해 장

애학생지원센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조

사하였다. 조사 결과, 주 1회 방문하는 학생이 

63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기 이용

이 60명(32.2%), 월 2회 이용이 22명(11.8%), 

월 1회 이용이 18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격월, 연 4회, 연 2회 이용하는 응답자도 17

명으로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를 나사렛대학

교․대구대학교와 타 대학으로 분리하여 비교

해 보았다.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의 경우, 

주 1회 이용하는 경우가 25명(46.3%), 월 2회

는 8명(14.8%)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33명, 

61.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월 2회 이상 장

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타 대학의 경우 주 1회 이용하는 경우가 38

명(28.8%), 월 2회 14명(10.6%)로 나타나 월 

2회 이상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52명(39.4%)이었다. 수업교재 제작이나 확보

와 관련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를 기준

구분 주1회 월2회 월1회 격월 연4회 연2회 부정기 무응답 합계

빈도(명) 63 22 18 9 4 4 60 6 186

비중(%) 33.9 11.8 9.7 4.8 2.2 2.2 32.3 3.2 100.0

<표 7> 시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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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1회 월2회 월1회 격월 연4회 연2회 부정기 무응답 합계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25
(46.3)

8
(14.8)

2
(3.7)

2
(3.7)

2
(3.7)

1
(1.9)

13
(24.1)

1
(1.9)

54
(100.0)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제외

38
(28.8)

14
(10.6)

16
(12.1)

7
(5.3)

2
(1.5)

3
(2.3)

47
(35.6)

5
(3.8)

132
(100.0)

<표 8> 시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 집단별 비교 분석
(빈도(비중, %))

으로 보았을 때,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장

애학생지원센터 이용 빈도가 타 대학에 비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3.4 대체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시각장애대학생이 제공받고 있는 대체자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자료의 질적인 측면과 

자료제공의 신속성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해보

았다.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립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나사렛

대학교․대구대학교와 타 대학으로 분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의 경

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기

관의 2배 가량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으며, 

나머지 기관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10>, 

<표 11> 참조).

자료제공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

인복지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31 52 51 18 11 563

국립장애인도서관 14 24 51 22 7 363

장애인복지관 7 30 56 20 12 243

점자도서관 6 18 62 12 5 317

<표 9>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16 18 16 0 2 204

국립장애인도서관 5 9 10 2 0 95

장애인복지관 3 10 13 2 1 99

점자도서관 3 5 16 2 0 87

          <표 10>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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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15 34 35 18 9 361

국립장애인도서관 9 15 41 20 6 274

장애인복지관 4 20 43 18 10 275

점자도서관 3 13 46 10 4 229

         <표 11>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제외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27 38 56 27 11 520

국립장애인도서관 9 24 57 18 8 356

장애인복지관 8 25 57 21 11 364

점자도서관 5 14 65 11 7 305

<표 12>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제공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자료제공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나사렛

대학교․대구대학교와 타 대학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

도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나사렛대학

교․대구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의 가중치 합계가 다른 기관의 2배 

가량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으며, 나머지 

기관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13>, <표 

14> 참조).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제작되는 자료의 질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9 14 19 8 2 175

국립장애인도서관 4 7 13 3 0 93

장애인복지관 2 7 14 6 0 92

점자도서관 2 4 19 0 1 84

      <표 13>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제공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중치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18 24 37 19 9 344

국립장애인도서관 5 17 44 14 8 261

장애인복지관 6 18 42 15 11 269

점자도서관 3 10 46 11 5 220

      <표 14>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서비스(자료제공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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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이나 자료제공의 신속성 측면에서 보

통 이상의 만족정도를 보인 응답자가 많았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여전하였다. 다

음 인용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교재를 점자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조금 더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점역사나 전담하는 분이 계시면 도

움을 더 빠르고 편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각장애대학생 B, 설문조사지에서 발췌).

개강과 동시에 수업교재를 입수해야 원활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체자료 

제작지연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

음을 알 수 있다.

   4.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지원체계의 문제점

국내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제작현황과 

시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이용현황을 바탕으

로 하여 대학교재를 중심으로 한 대체자료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4.1 전담조직의 부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내 모든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여 그들이 직면한 정보접근 장애를 최

소화하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업무

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전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

다. 장애대학생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대학

교재일 경우 신청 책 수를 확대하고 수강과목 

조기 확정으로 학기 시작과 동시에 수업이 가능

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제

작되는 대체자료 중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며 장애대학생 전담서비

스를 제공할 정도의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

다. 이에 실제 국내 대체자료 제작은 소수의 시

각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이들 기관이 국내 대체자료 제작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 점

자도서관과 더불어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제작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대학 장애학생지원

센터이다.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대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향상의 실현 방안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

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대

부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역사가 일천하

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서비스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소

수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는 대체자료 

제작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대학생도우

미에게 자료입력을 의뢰하거나 타 대학 장애학

생지원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

지관 등으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하지만, 학생도우미가 제작한 자료의 소유권

은 장애대학생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자료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 

결과 해당 대학에 재학하는 시각장애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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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체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나 제작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각장애대학생의 학습을 지원하

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국립장애인도서관, 장

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그리고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곧 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제작을 위한 예산투입

과 정책수립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

지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대학생은 수업교재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체

화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

거나 기관 간 중복 제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

는 대학교재 제작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4.2 대체자료 서비스 평가지표의 부재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항목에 학생들의 수

업이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자료 서

비스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현재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으

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자료 서

비스와 관련된 ‘교수․학습’ 영역은 학습권 보

장 자체발전계획,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

영,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 학습지

원, 평가지원, 장학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

원,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 등의 영역

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학습지원’ 영역은 강

의계획서에 장애학생을 위한 조정 안내를 제공

하는지,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 지

원프로그램이 있는지,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

의 장애조건과 그들을 위한 학습지원방법이나 

학습자료 제작지원 등의 안내를 제공하는지, 

장애학생에게 학습도우미나 학습 보충자료를 

지원하는지, 장애로 인한 학업 결손 방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지, 장애가 초래하는 불리를 고

려하여 학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등

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학습지원을 

위한 운영 방법이나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체자료 제작이나 서비스 방법이나 해

당 대학에서 대체자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타 기관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서비스는 학사, 수업,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학사과정을 이수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정보자료 제공을 통해 원활한 교육이 이행

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는 장

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실시하

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그 영역과 기준이 대

학의 핵심 영역인 학습활동의 기반인 대체자료 

지원현황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4.3 저작권 문제에 따른 저조한 디지털납본율 

현행 뺷도서관법뺸(법률 제11310호)과 뺷저작

권법뺸(법률 제12137호)에 의하면, 국립중앙도

서관은 출판사로부터 디지털파일을 납본 받아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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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목적을 위한 시설을 통해 그들의 교육․학술 

목적을 위한 경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자료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출판사의 디지털납본은 의

무사항이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실효

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

제와 더불어 자료의 불법 유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불법유출에 대한 불안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

여 결국 출판사의 저조한 디지털납본 비율이라

는 결과를 만들어낸다.11) 이에 반해, 대체자료

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시각장애대학생들은 텍

스트파일의 무단 이용에 대한 출판사 측의 우

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텍스트파일 보

다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로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확산 속도나 유용도 면에서 우

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시각장애대학생 D, 

설문조사지). 출판사의 파일 불법 유출에 대한 

다소 지나친 기우가 대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4.4 대체자료의 제작 지연

최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와 장애대학

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자료 제

작환경의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대학생이 학습활동을 위해 대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

히 크며, 특히 자료제작 의뢰 이후 제공받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은 미해결 과제

로 남아있다. 이러한 자료제작의 지연은 이용자

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는 정보제공의 기본 요건인 적시성(timeliness)

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체자료의 평균 제작기간은 데

이지자료 46.4일(최장 205일), 전자점자도서 

123.7일(최장 295일), 전자점자악보 85.7일(최

장 213일) 등으로 그 기간이 대체로 긴 편이다

(진명구 2014).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

제에 더해, 대학교재의 경우 일반적인 수강신

청 기간과 절차에 따르다 보면 개강 3~4주 전

에 제작이 시작되어 해당 학기가 지나고서야 

제작이 완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몇몇 

대학에서는 개강 3개월 전에 수강신청이 이루

어지도록 학사운영을 조정하고,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를 통해 비장애학생보다 먼저 수

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에 시간적 여

유를 두는 편이다. 하지만 학사일정 조정은 모

든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정이 

조정되어 제작시작시기를 앞당긴다 하더라도 

자료의 원본인 디지털파일이 없을 경우 파일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11) 디지털파일의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는 2009년 영화 ‘해운대’의 시각장애인용 음향해설을 위해 제출된 동영상 파

일이 해외로 흘러나간 사건 때문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출판계 종사자는 “책의 설계도나 다름없는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면 “차라리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틀을 출판사에 제공하고 그 결과

물을 합당한 가격에 사가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이제까지 납본 파일이 유출된 일은 

없었다”며 “영화파일 유출 사건이 전혀 관계없는 납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막연한 우려가 퍼진 것 같다”고 

말한다(뺷the 300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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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목록의 미구축과 메타데이터 표준 

포맷의 부재

2015년 1월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Direct Rapid Easy Accessible Material service) 

운영이 시작되어 전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

서관 일부가 보유한 대체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대체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는 자료와 현재 시

각장애대학생의 대체자료 제작 경로를 통해 생

산되는 자료 간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다소 차

이가 있다. 즉, 기 제작된 시각장애대학생 수업

교재 중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서비

스되는 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직접 제작

하거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 등

에 위탁 제작한 자료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나 점자도서관 중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에 참여한 19개관이 제작한 자료 등이다. 하지

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 

제작하는 대체자료 중 대학교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도서

관 중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209개관의 자료는 종합목록에서 누락된다. 아울

러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는 국립장애인도서

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에서 제작하

기도 하지만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장애학생

도우미를 통해 제작되는 비중이 높으며, 이 자료

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 전국의 모

든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 그리고 대

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협력기관으로 포함하

지 않는 이상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자료의 통합검색은 요원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종합목록의 미구

축 문제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문제로 대체자

료 서지정보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포맷의 부

재를 들 수 있다. 대체자료 제작과정에서 자료

의 서지사항을 입력할 때 표준 포맷이 없기 때

문에 자료마다 입력되는 서지사항이 다른 경우

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울러 동일한 자료이

지만 입력자마다 서지사항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기 구축된 자료가 중복 구축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문헌정보학적 배경 지

식이 없는 점역사의 경우 서지사항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자료의 중복제작에 

더해 구축되는 DB의 질적 수준 유지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점자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DB의 

질적 수준유지를 위해 입력 작업 시 국립중앙

도서관 디브러리의 서지정보를 참고하기도 한

다. 하지만 대학생 수업교재는 장(Chapter)이

나 학기 별로 분리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많고, 

형태가 일반 묵자자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디브

러리가 제공하는 정보만 참고하여 서지정보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자료 구축에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투입되

어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5.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대체자료 지원체계 구축방안

5.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강화

현재 장애학생 수업교재의 경우 초․중․고

등학교 교과서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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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생 수업교

재 제작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은 없으며 제작환

경마저 분산되어 있다. 아울러, 국립장애인도서

관이 일반 장애인에 더해 대학생 수업교재 제

작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매우 적다. 이

러한 전담조직의 부재와 분산된 제작환경은 대

체자료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에 현재 장애인서비스 전담기관인 국립장

애인도서관이 그 역할을 강화하여 시각장애대

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 국립장애

인도서관은 모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개

발․수집․제작을 담당함과 동시에 타 도서관

의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

여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제작과 공급의 영

역에서도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현

재 대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은 교육부의 기능이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체자료 제작과 공급의 

중심에 있되 교육부는 협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제작

에 대한 교육부의 협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시각장애대학생 대체자료 제공기관으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 대체자료 제작과 공급을 위한 조직의 

확대와 이를 통한 조사․연구 업무의 수행 등

을 제안한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

료 제작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제작에 비해 위

탁제작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모

든 대체자료의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

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며, 해외의 경우 

대체자료 개발과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최종 책

임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제작 업무는 외부 전

문기관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 당

위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위탁제작으로 납품

되는 대체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체제작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의 확

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과 시

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기술, 동향, 표준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도서관

과 장애인복지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해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야 한다.

5.2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지원센

터의 역량 강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

재 제작과 지원의 최종 책임기구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실무차

원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대체자료 지원을 전담

하는 인력이 상근직원의 형태로 배치되어야 하

며 예산지원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

으로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간 ‘장애학생 교육․학습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전국을 권역별로 3~4개 블록으로 구분한 다음, 

각 블록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있

는 대학교를 거점대학(Point University;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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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역할 수행)으

로 삼아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체자료 

전문제작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대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레퍼

럴서비스(Referral service)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해당 대학의 서비스 범

위 이외의 부분이나 해당 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용 가능한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일종의 안내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12) 또한 각 거점대학

의 경우 자체적으로 완벽한 대체자료의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료제작 인력이나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위탁제작기관으로 지정하

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3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묵자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체자료화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출판사의 디지털파

일 납본이다. 디지털파일의 납본율을 최대화하

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선 뺷도서관법뺸(법률 제11310호)과 뺷저
작권법뺸(법률 제12137호)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하다. 뺷도서관법뺸(법률 제11310호) 제20조 2항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과 관련하여, 현재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변

경해 출판사들이 실물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

하는 것과 동일하게 디지털파일도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일반 자료가 발행

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

서관에 납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디지털파일의 납본 기한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납본보상비를 파일을 

특성에 따라 인상하는 등 디지털파일을 납본하

는 출판사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출판사가 디지털파일에 대한 납본을 거부했

을 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최대한 

납본율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뺷저작권법시행

령뺸(대통령령 제26398호) 제14조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과 관련하여 대학교재는 텍스트 

파일로 시각장애대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시각장애인 사이트가 아닌, 일반 포털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유출하여 저작권을 침

해한 경우에는 처벌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추가

하여 불법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 

이상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

치가 필요하다. 디지털파일 납본에 따른 콘텐츠

의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

들로서는 납본을 꺼릴 수 밖에 없으므로 납본 파

일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을 적용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권한이 

12) 현재 나사렛대학교가 11개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학점자자료 교류협약’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상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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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현재 Bookshare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13)과 

같이 디지털자료에 암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요청하는 자료에 암호

(Encryption)를 부여하여 자료를 신청한 회원

만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내려 받은 자료

의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지정된 데이지파

일이나 전자점자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이 보장

됨과 동시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정착은 디지털파일의 납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6. 결론 및 제언

대체자료는 모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을 위한 출발점이며, 특히 장애대학생에게는 고

등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

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각장애인은 통상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보자료의 

접근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달리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이들은 정보제공기관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자

료적 장애’를 겪기 때문에 지식정보취약계층으

로 간주된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자료적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원활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대체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학습활동이 가

능한 시각장애대학생에 있어 대체자료의 제작과 

공급은 첫째, 그들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원

활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권과 정보접근

권을 보장한다는 점 둘째,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준

다는 점 셋째,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다름없

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복지를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더

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구현 즉,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 수업교재 제작과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실태

를 조사하였다.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

관의 경우 실제 대체자료 제작 기여도가 높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 장애학생지

원센터의 경우 1~3급의 시각장애대학생이 3명 

이상 재학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아울러 이용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1~3급의 시각장애대학

생이 3명 이상 재학하는 대학의 학생을 중심으

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역시 한계로 남는다. 차

후 연구에서는 국내 시각장애대학생 전수와 그

들이 재학하는 모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어, 대학교재 제

작과 이용현황이 보다 면밀하고 포괄적으로 조

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Bookshare는 7가지 방법으로 온라인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은 이용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 금지 규정에 대한 동의, 모든 자료에 저작권 고지, 디지털자료에 암호 부여

하기, 전자지문 사용, 보안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용자 행위 추적 프로그램 사용 등이 그것이다(김영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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